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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30(화)�에스겔� 19-21장� �나는� <알고>�있는가?� �

<(너희는)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>

에스겔서에서� 70여�번이나�반복되는�말입니다.

‘알다(히, 야다)’는�지적인�앎이�아니라�참된�앎,

<하나님을 아는 능력>을�가리키는�단어입니다.

이스라엘은�눈앞의�일상,�현실정치,�국제정세에�매몰되어�

현상�너머에�계신�하나님을�알지�못했습니다(21:8-27).

그들의�무지는�하루�이틀�일이�아닙니다(20장).

이스라엘은�창조주,�역사의�주관자�되시는�하나님을�

그저�종교적�영역으로�제한하고,�현실에서�배제했습니다.

하나님�인식이나�언약백성으로서의�자의식도�없었습니다.

선물로�주신�율례와�안식일의�귀함도�알지�못했습니다(20:11,16).

언약�백성의�특징과�특권�모두를�상실한�것입니다.

하나님의�인내는�참으로�오랜�것이었습니다.

가나안�입성도�전에�주님은�백성들을�이미�아셨습니다(20:8).

심판과�멸망은�그때로부터� <일시정지>되어�온�것입니다(20:23).

하나님은�늘�상�제멋대로이고�고집스러운�모습들에

백성들을�그냥�내버려�두셨습니다(20:25-26).

하나님은�자신의�이름을�위해�오래�참아�오셨습니다(20:9,14,22)

그러나�이제는�잘못된�것을�바로잡는�정의의�심판을�통하여

하나님의�이름을�만방에�드러내실�것입니다(20:44, 19/21장).�

더�이상의�연장은�없을�것입니다(21:7, 32).

출애굽�백성�모두가�약속의�땅에�들어가지는�못했듯이,

포로기�이후의�회복도�모두에게�주어지지는�않을�것입니다(20:36-38).

나는�하나님을�잘� <알고>�있습니까?

❶ 현존하는�모든�것에�하나님의�섭리와�주권이�발효됨을�알고�있습니까?
❷ 하나님의�율례를�준행하면� <삶을�얻게>�됨을�알고�있습니까?(20:13, 21)

❸ 하나님께서�오래�참고�계심을�알고�있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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